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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 운동욕구, 자기효능감이 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연구이다. 2018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A광역시에 속한 두 개의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한 당뇨병 진단을 환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서술적 기술 통계량과 Pearson 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동
빈도는 건강인식(r=..215, p=.043), 자기효능감(r=.44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운동
욕구(r=.144, p=.304)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운동빈도에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440, p<.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8.4%(F=20.836, p<.001)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운동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을 높이는 중
재와 자기효능감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당뇨병 환자의 운동빈동, 즉 실질적 운동 자기관리를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 당뇨병, 만성질환, 운동욕구, 운동빈도, 건강인식,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paper of descriptive-correlative design determined the effects of health perception, need 
of exercise and self-efficacy on the frequency of exercise among diabetic patients. A total of 86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from these groups of diabetic patients, who regularly visits endocrinology 
clinics and accomplished voluntarily the major instrument distributed from two university hospitals in A 
city, during June to July, 2018. The result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at existed between 
health perception (r=.215, p=.043) and self-efficacy (r=.440, p<.001) with frequency of exercise 
respectively.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 affecting the frequency of exercise is self 
efficacy (β=.440, p<.001) which illustra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e model's explanatory power 
at 18.4%(F=20.836, p<.001) results. This suggests that diabetic patients with a high positive health 
perception increase self-efficacy, their self-efficacy will help increase the frequency of exercise if 
further developed. Therefore, if an intervention program is developed to improve the health perception and 
self-efficacy education program for diabetics, it will help improve the frequency of exercise, namely 
diabetes management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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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30대이상 전국 응답자수 
438,266명중 10.8%가 당뇨병 진단 경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Diabetes Fact in Korea 2018” 대한 당뇨병 학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매년 당뇨병 환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517만명, 2050년도에는 약 600
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뇨병 진료 인원과 총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제2형 당뇨병을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운동요법, 식이
요법을 강조하고 있으며[3] 운동요법은 당뇨병을 관리하
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이다[3, 4].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5]. 당
뇨병 환자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관리 목표이다[3].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적인 
상태로 인해 일반적인 일상 활동의 극적인 변화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6], 당뇨병 과정에서 긍정적인 건강인식을 
갖는 것은 환자에게 쉽지 않다. 그러나 긍정적인 건강인
식은 자기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매일 이루어지는 운동 활동과 건
강인식을 강화시키는 자기관리 활동 프로그램은 질병관
련 합병증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7, 8]. 

당뇨병과 운동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당뇨병 환자들의 운동욕구와 관련된 기초연구나 중재 연
구는 미미한 편이다. 당뇨가 만성질환이며 자기관리가 중
요하다고 할 때 환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운동욕구는 중
재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운동욕구는 당뇨병 운동 자
기효능감 및 운동 실행의 선행 요소일 수 있다.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의 운동욕구가 운동빈도와 실질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면 환자들의 운동욕구를 높이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Yoo, Kim, Jang & You (2011)는 만성환자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규칙적인 운동, 의료인과의 의사소통과 같
은 자기관리행동과 연관성이 있으며 보다 나은 건강상태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9]. 증가된 자기효능감과 더 나은 
당뇨병 자기관리 행동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자가간호 
관리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10].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실질적으로 운동빈도와 연결되는지
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미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당뇨병 환자 관리에 대한 중재연구나 교육 연구가 다
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뇨병 건강인식, 운동욕구, 자
기효능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운동빈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 운동욕구, 자기효능감 및 운
동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운동빈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당뇨병 환자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인식, 운동욕구, 자기효능감이 당뇨병 

환자의 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A 광역시

의 두 개의 대학병원의 내분비내과 외래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환
자 총 8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
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Cohen’s G-power calculation Version 3.1.7에 의하
면, 회귀분석시 독립변수인 예측변수 최대 4개인 경
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에서 검정력 0.80 [11]
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집단의 표본수는 85명으로 계산
되어 대상자수는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건강인식 정도
건강인식은 “최근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

습니까?”란 질문에 ‘매우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 3점, 
‘나쁘다’ 2점, ‘아주나쁘다’ 1점 등 5점 Likert척도로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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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운동욕구
운동욕구는 Lee at al.(1990)[12]이 성인의 운동욕구

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4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
수록 운동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71이었다. 

2.3.3 당뇨병 자기효능감
25문항으로 구성된 Hurley(1990)의 인슐린관리 당뇨

병 자기효능감척도[13]를 기반으로 하여 2003년에 
Rapley et al.[14]에 의해 당뇨병 자기효능감척도
(Diabetes Self-Efficacy Scale, DSES)를 개발한 것을 
Cho, Song, Jun, Lee, & Kim (2016)이 번안한 도구
[15]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5개의 하위개념과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중 3번, 4번, 7번, 8번, 11번은 역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은 것을 말한다. 도구 개발 당시 문항별 신뢰도는 
.61~.76이었으며, Cho, Song, Jun, Lee, & Kim, 
(2016)[15]이 번안 당시의 문항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4~.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881이었다. 

2.3.4 운동빈도 
본 연구에서 운동빈도는 Toobert, Hampson, 

Glasgow(2000)[16]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
발한 운동 문항 중 지난 일주일 동안 최소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산책하기 등) 수행 일 수에 대해 조
사하였다. 

2.4 연구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과 단계적 회
귀분석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남성 48명(53.9%), 

여성 41명(46.1%)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최
소 33세부터 91세로 62.28(±10.49)세이다. 당뇨병 관리

의 평균 년 수는 최소 2개월부터 최고 41년으로 
10.81(±9.47)년이었다. 건강인식 정도는 ‘매우나쁘다’ 4
명(4.5%), ‘나쁘다’ 26명(29.2%), ‘보통’ 44명(49.4%), ‘좋
다’ 12명(13.5%), ‘아주좋다’ 3명(3.4%)이었다. 건강인식 
정도는 평균 2.82(±0.85)점이었다. 운동빈도는 0회가 10
명(11.2%), 1회 5명(5.6%), 2회 6명(6.7%), 3회 12명
(13.5%), 4일 5명(5.6%), 5일 17명(19.1%), 6일 9명
(10.1%), 7일 25명(28.1%)로 주당 평균 4.35(±2.40)회 
운동하고 있었고, 매일 운동을 하는 대상자가 제일 많았
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s

(N=89)
Variables Categories N(%) Mean (±SD) Min Max

Gender Male
Female

48(53.9)
41(46.1)

Age
<59

60-69
70-79
80<

No answer

36(40.4)
30(33.7)
20(22.5)
1(1.1)
2(2.2)

62.28
(±10.49) 33 91

Year of 
diabetes

Range
(2mon-42yrs)

10.89
(±9.54) 2mon 41yrs

Health 
perception

1
2
3
4
5

4(4.5)
26(29.2)
44(49.4)
12(13.5)
3(3.4)

2.82
(±0.85) 1 5

Exercise 
frequency

0
1
2
3
4
5
6
7

10(11.2)
5(5.6)
6(6.7)

12(13.5)
5(5.6)

17(19.1)
9(10.1)
25(28.1)

4.35
(±2.40) 0 7

3.2 연구대상자의 운동욕구 및 자기효능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인 당뇨병 환자의 운동욕구는 5점부터 

229점까지 평균 98.22(±73.2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자기효능감은 33점부터 103점까지 평균 
70.06(±16.8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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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exercise needs, exercise 
self-efficacy & health perception

Variables M(±SD) Min Max
Exercise needs 98.22±(73.28) 5 229

Diabetes self-efficacy 70.06(±16.86) 33 103

3.3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정도, 운동

욕구, 당뇨 자기효능감 및 운동빈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 정도는 자기효
능감(r=.263, p=.013)과 운동빈도(r=.215, p=.043)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운동욕구(r=.267 
p=.054)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운동
욕구는 자기효능감(r=.368, p=.007)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건강인식(r=.267 p=.054)과 운동빈
도(r=.144, p=.304)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다. 자기효능감은 건강인식 정도(r=.263, p=.013), 운
동빈도(r=.44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나 운동욕구(r=.144, p=.304)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았다. 운동빈도는 건강인식(r=..215, 
p=.043), 자기효능감(r=.44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운동욕구(r=.144, p=.304)와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Health 
perception 

Exercise 
needs Self-efficacy Exercise 

frequency
Health 
perception 1

Exercise 
needs

.267
(.054) 1

Self-efficacy .263
(.013)

.368
(.007) 1

Exercise 
frequency

.215
(.043)

.144
(.304)

.440
(<.001) 1

3.4 운동빈도에 미치는 요인
당뇨병 환자의 운동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주요변수 중 운동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낸 건강인식 정도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
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검
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1.877로 자기상관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운
동빈도에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440, p<.001)만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
명력은 18.4%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성은 
F=20.836(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daily exercise 
frequency 

(N=169)
Variables B SE β t Adj. R2 F(p)

(Constant) -.041 .989 -.041
(p=.967) 20.836

(p<.001)Self-efficacy .063 .014 .440 4.565
(p<.001) .184

4. 논의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 운동욕구, 자기효

능감이 당뇨병 환자의 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고
자 시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건강인식 정도는 2.82점으로 
Kim[17]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Kim[17]의 연구에
서 건강인식 정도는 3.42점으로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
사 원시자료 중 당뇨병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건강인식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뇨병 환자를 대
상으로 조사한 건간인식 정도가 ‘나쁨’이 다수임을 보고
한 Nam, Choi, Yi[18]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질환이 있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당
뇨병 환자의 운동욕구는 98.22점으로  Lee et al.[12]이 
개발한 동일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로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Jung, Kim, Jeon의 연구[19] 124.77점보다 
낮았으며 Lee, Byeon의 연구[20]에서 일반 여성 노인
(131.6점)과 남성 노인(132.7점)의 운동욕구 점수 보다 
낮았다. 두 연구 모두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고려
시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의 문항별 평균 2.3점 정도로 보통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건강한 군인 헬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Hyu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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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1]에서는 운동욕구 점수는 2.77점에서 3.54점으로 
나와 본 연구대상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의 
만성질환자인 본 연구대상자들의 운동욕구는 건강인들의 
운동욕구 정도보다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욕구 측정 도구 개발과 더불어 
현대사회에 상황에 적합한 당뇨병 환자의 운동욕구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당뇨병 자기효능감의 
경우 70.06점으로 Cho et al.[15]의 당뇨병 환자의 자기
효능감 평균 71.96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100점으로 전환 시 64.86점으로 Seo, 
Choi(2017)의 포괄적 자기효능감 정도 71.47점보다는 
낮았으며[22], Kwon & Kang(2016)이 라오스 대사증후
군을 가진 중년 여성의 포괄적 자기효능감[23]도 100점 
전환시 75.36점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이들의 연구에서
보다 낮았다. Seo, Choi 연구[22]의 경우 65세 이하인 
자가 70.8%, Kwon, Kang(2016)의 연구[23]는 중년여
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보다 높
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운동빈도는 주 평
균 4.35로 주당 30분 이상씩 4일이상 운동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운동관리 부분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사회나 경제적 상태 및 당뇨병 교
육 노출 정도가 당뇨병 환자의 운동빈도에도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는데 이는 Seo & Choi가 연구한 자기효능감이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 행위 수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으며 주관적 건강이 부분 매개효과를 미치고 있다
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22]. Hong (2015)
의 지역사회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뇨병 지식
에서 건강증진행위 이행 간에는 자기효능에 의해 유의하
게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
지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야지만 건강증진행위를 이행
한다고 하였다[25].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아져 자기관리 행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한 것[22]을 고려시 만성질환자인 당뇨병 노인 환자
에 건강인식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중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 당뇨병 관
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일회성 또는 

단기적 선행연구가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자기효능감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실질적
으로 운동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적 감시프로그램의 운
영이 절실하다고 본다. 당뇨병 환자의 운동욕구와 자기효
능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내었다.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Hwang et al. (2000)의 
연구[25]에서 운동요법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Jung et al. (2017)이 연구한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이 교육을 통해서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26] 교육
을 통해 운동욕구를 높이면 자기효능감도 더불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동욕구를 높일 수 있는 사용하기 
쉽고 당뇨병 환자가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 운
영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운동빈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과 운동빈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시 앞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접근하기 쉽고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중재가 필요하다. Keum, Suh (201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당화혈색소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
데[27]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인식, 운동욕구 및 운동빈도 
변수와 더불어 객관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생리적 지
표를 활용하여 자기효능감과 연관성이 확인이 된다면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운동빈도는 운동욕구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욕구가 자기효능
감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시 운동욕구
가 높다면 운동빈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운동욕구를 자극하여 운동빈도 실현을 
높일 수 있고, 연구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여 중
간 매개체 또는 의식의 변화를 자극하는 프로그램[28]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연구대상자 표본수가 86명으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운동빈도는 건강인식 정도와 자기효능감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운동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만이 
18.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운동욕구 정도는 유의한 
요인이 되지는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가 
아닌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욕구 측정도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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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타
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도구개발 제언과 더불어 반복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시 건강인
식 정도를 강화시키고 운동 자기효능감 관리에 대한 간
호교육 활동, 중재활동이 지역사회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 환자의 질병관리시 의료진 
및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질병관리 주체가 당뇨병 환자 본인이라는 책임의식
과 자기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관리를 주체적으로 수
행할 수 있게 하는 당뇨병 임파워먼트 중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운동빈도는 환자의 

건강인식정도와 운동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 건강인식을 향상시킬 중재프로그
램으로 긍정적 건강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운동 빈도를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운동빈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이 높은 환자는 운동 자기효능감이 증가할 것임으로 
당뇨병 환자의 건강인식을 높이는 중재와 자기효능감 강
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당뇨병 환자의 실질적 
운동 자기관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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